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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Due to the paradigm shift in fashion industry, its contribution to social activities and social enterprises’ practice of ethical fashion has been on the rise lately. The surveillance and regulations of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increased in light of the betterment of working conditions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been emphasized through consumers’ interest in ethical consumption. In this regard, the fashion social enterprises’ responsible and ethical management can both boost the trust in business and value-added.

          The study aims to propose feasible methods by exploring ways to induce support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ich will lead to the activation of future fashion social enterprises and paradigms shift of consumers‘s perception and value.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requires management line or policies that consider social, environmental, 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of virtuous cycle, differentiated internally or externally. Fashion social enterprises also need ethic manage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that are distinctive from general fashion enterprises. Thus, they will not be sustainable or differentiated unless entrepreneurial faith and role is not clear. Education and continuous promotion including upcycling are critical to build consumer base as they can make consumers spend ethically and recognize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social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need to take place in order to internalize consumer pattern. The goal of sustainable corporate social activity is to change the awareness and become social investment that returns some profits to the society as members in line with reviewing corporate image. This can lead to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securing a big comsumer market and winning the trust of the consumer's throug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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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삶과 행복체감도는 극명하게 나뉘었으며, 많은 국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이에 정부는 공공근로를 비롯한 자활 등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하여 그 충격을 흡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단기적 성과에 그침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일자리 창출효과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1세기 들어 사회적 가치실현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영리적 목적보다 공공의 가치추구와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적기업 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등 제3섹터(국가나 기업이 다하지 못하는 공익적 역할을 시민들이 스스로 하는 시민사회영역)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된 것이다. 2007년 7월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시행하고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배경을 보면 첫째,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확충, 둘째,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셋째,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고용 및 복지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기본적인 논리가 함축되어 있다(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KSEPA], 2016).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은 영리기업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국가마다 일정하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지만, 그 활동의 동기가 특정인들의 이익실현에 있지 않고, 사회적 가치와 공동의 이익이나 목적을 실현하는데 그 뜻이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에 비해 사회적기업은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지역통합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을 위해 영업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KSEPA, 2015, p. 22).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패션 사회적기업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모색하고, 근로자의 환경개선 및 권익보호의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감시와 규제가 높아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Cho, 201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패션 사회적기업의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실천은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역할 및 개념정리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윤리적 패션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국내ㆍ외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서울지역 윤리적 패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실천방안을 전략적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으로 나누어 소비자, 기업 및 생산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윤리적 실천수준과 유통형태를 진단하고, 각 분야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법적, 제도적 틀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패션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함과 동시에 사회와 기업이 모두 만족하고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패션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인식전환과 가치의 선택,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 대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ㆍ외 패션관련 기업 중 윤리적 패션을 실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며, 서울지역의 사회적기업 중 윤리적 패션을 실천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영역으로 확대하여 윤리적 패션이 실용화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패션관련 사회적기업의 윤리적 패션 실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ㆍ외 관련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패션관련 사회적기업의 윤리적패션 실천현황 및 출발배경과 개념, 인적ㆍ물적 생산구조, 재정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운영형태와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수준을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및 철학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환경기반을 가진 패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역할과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기업과 생산자, 정부와 공공기관, 소비자 등 각각의 부문별로 지속가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패션 사회적기업과 CSR
      
        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는 패션 사회적기업들이 책임경영을 함으로써 사회와 기업이 모두 만족하고 기업이 제도적인 문제의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실천방안을 강구하여,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자립구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뜻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근저에는 소비자의 사고와 가치판단 기준, 실천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글로벌경영 컨설팅기업 Mckinsey(2007)는 ‘경쟁의 새 규칙 형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들의 새로운 소비행위 양태분석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을 검증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를 윤리적 소비자로 정의해 점차 윤리적 소비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미래학자 패트리셔 애버딘(Patricia Aburdene) 또한 ‘메가트렌드 2010’에서 “도덕성과 영혼이 있는 기업만이 소비자의 애정을 받을 수 있다”고 윤리적 소비의 흐름과 중요성을 제기했다(Patricia, 2005).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여 선택판단 기준으로 삼는 합리적 소비의 패턴이 ‘윤리적 소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한 것이다. 소비행위에 윤리적 가치를 부여하는 ‘윤리적 소비’는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을 비롯한 인권, 환경문제 등 사회적인 공적 가치가 소비자의 선택기준으로 새롭게 자리 잡게 되는 가치지향적인 소비를 말한다(Lee & Shin, 2012).

        
          1) 패션 기업과 윤리적 패션
          패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나타난 패션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사회적기업의 윤리적 패션 실천현황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먼저 패션기업의 윤리적 패션 및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마케팅과 전략에 관한 내용과 디자인개발 유형 및 방법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환경, 인권, 공익에 관련한 사회공헌활동의 사례를 분석한 Yoo(2012)의 「패션산업에서의 윤리적 패션-지속가능한 패션의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Syn & Geum(2011)의 「섬유-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스케일 연구」, Na & Lee(2013)의 「섬유의류산업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의복 종류별 방안모색」, Hong & Shin(2010)의 「국내 패션업체의 그린마케팅 유형분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그린 패션 마케팅 전략」, Yoon, N. H., Choo, H. J., Choi, M. Y.(2014)의 「패션기업의 녹색경영활동」과 친환경패션의 실천방안으로서 환경을 보존하여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연구로서 Park(2012)의 「친환경 패션산업 동향과 쓰레기 발생 감량화(zero waste)를 위한 실험적 디자인 사례 연구」, Cho(2011)의 「사례연구를 통한 패션산업에서의 ‘리디자인’에 관한 고찰」등이 있다.

          그러나 패션 사회적기업의 윤리적 패션 실천현황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저조한 실정이며, Na(2015)는 「패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자본 및 공동체의식 형성에 대한 연구」에서 패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자본형성동기 및 소비자와의 공동체의식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할 수 있는 마케팅방안을 수립하고자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소비자와의 친밀한 관계, 공유가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함으로써 결속력을 갖게 되고, 이것을 통해 강한 네트워킹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일부 패션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는 하나, 패션관련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나 윤리적 경영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모두 윤리적 제품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오류로 인해 올바른 책임경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회적 책임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인지적, 감정적 성과의 결과도 제시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소비자의 지지를 받으며,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긍정적 마인드를 조성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패션관련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인 제조관련 사회적기업과 그 성격이 다르며 조직형태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패션관련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윤리적 경영과 책임에 대해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기업의 경영과 제고와 소비자들의 인지도 향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전략적인 선택을 꺼려하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가치와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라면 사업에 대한 경영성과와 이에 대한 점검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경영적 측면에서 분위기를 전환시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마케팅방안으로서 외부와의 친밀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 유지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요인을 발굴하고 강화함으로써, 기업내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발전
          Terlak(2007)는 미래자본주의 7개의 트랜드 중 하나로 사회적 책임 투자의 시대를 제안했다. 이는 기업 및 기업과 연결된 이해관계자 사이에 강제적으로 끊임없는 연결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목표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고 실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의미에서 Desjardins(2009)는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 및 요구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를 수행할 의지와 경영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적기업은 유럽과 미국에서 1980년 이후 협동조합이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출발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향상과 자립기반의 제도적인 방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나라별로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조차 법적, 행정적,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과 같이 사회적 책임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에서부터 조직의 미션을 이룩하기 위한 비영리조직의 수익사업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사회적기업을 비교해 보면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유럽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발달하였다면 미국은 비영리조직(NGO)들의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활동 중심으로 발달해왔다. 유럽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윤을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비영리조직의 특성상 조직원에 대한 이윤의 배분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Kerlin, 2006).

          
            
            

            <Fig. 1> 
				
            

            
              Spectrum of social enterprise
              (4lenses.org/setypology/print, 2016)

            
            

            

          

          사회적기업은 영리와 비영리의 가치가 내재된 ‘Blended Value'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onini & Emerson, 2005). 그러나 Kwag(2010)는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보고서에서 전체 사회적기업 중 71.9%가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함으로써, 한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관리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기본요건에 대해 미국의 아쇼카 재단과 스위스 슈발 재단의 사회적기업 평가기준과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를 비교해 보면 <Table 1>과 같다. 미국의 아쇼카 재단과 스위스 슈발재단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성, 지속가능성, 기업가적 자질 등 가능성과 마인드 등 미래지향적인 요건을 고려한 반면,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의 경우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영업수익, 이익의 2/3 사회 환원 등 실업률 관리와 눈에 보여지는 목표달성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신규 일자리창출에 매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USA, Swiss, Korea's social enterprise appraisement standard
              
                
              

            
            

          

          
            
              (Study on the evaluation model on the social enterprise, 2010)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07년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후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창출이라는 시대적인 환경에서 비롯되었는데,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과 성과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를 혼동한 정부의 제도차이에서 야기된 것이다. 고용창출만을 최우선 목적으로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는 인건비 지원이 끊기면 사회적기업이 문을 닫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회적기업 인증시스템과 제도로 혼란만 부추기고 있으며,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영역의 활동들과 서비스 지원정책이 민간의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영역으로 떠넘겨지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책의 제도적인 손질과 함께 사회적기업에 대한 역할과 영역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도덕성, 윤리성에 기초한 제도적인 기준들이 세워져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140여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5 사회적기업의 자금수요 조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과다한 서류제출, 과다한 담보제공, 신용보증과 일반 대출의 높은 진입장벽, 사회적 가치 심사기준 모호, 잠재성장율 보다 담보 위주의 심사, 추가 대출 및 증액의 어려움, 정보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물적 담보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Lee, 2015. Dec 17).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의 3요소라고 하면 3M, 곧 돈(Money), 사람(Man), 재료(Material)를 꼽는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이 이렇듯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3섹터로 통칭하나 비영리영역과 구분하기 위해 3섹터와 4섹터로 나누었다. 시장영역은 일반기업과 경쟁하는 곳으로 영리적 목적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시장경쟁력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경쟁관계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신기술개발이나 유통구조 개선, 가격의 차별화와 가치상승으로 고객만족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자원은 개인 간, 공동체 간, 마을 간, 기업간 상호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원을 말한다. 기존의 경쟁시장에서 인적네트워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공공자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으로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나 혜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나 기업도 혼자서는 설 수 없다. 공공자원과 시장자원, 호혜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의 기반위에서 상부상조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사회적기업의 생명력을 증가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호혜자원이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동원되는 자원이며, 공동체나 기업후원, 개인들의 자원봉사 등을 통해 동원되는 자원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는 방향과 내용에서 변화가 있더라도 고용창출과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공동체의 번영이라는 근본적인 역할과 목표는 변함이 없다. 사회적기업이 2014년 6월 1,082개의 인증 사회적기업과 1,500여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는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평균매출은 줄고 있으며, 평균 고용인원도 감소중인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4).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정부지원을 받아 제품생산과 운영을 하고 있지만, 품질 향상과 고객만족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 선택을 유도하기보다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명분과 감성, 윤리에 호소하는 측면이 크다. 이제는 한 단계 도약의 계기로 사회적기업 상품에 대한 유통체계를 변화시켜, 경영의 틀로서 체계적인 토대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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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naver.com/wkdusguard/220320282486, 2016>
            

          

          

        

      

      
        2. 사회적기업의 윤리적 패션환경 현황
        윤리적 패션에 대한 개념정리는 영국의 비영리기구인 「윤리적 패션 포럼[EFF]」의 목적을 보면 명확해 진다. EFF는 자신들의 임무를 패션업계의 지속가능한 관행을 촉진하고, 협력을 촉발시키며, 인식을 제고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환경피해를 감소시키고 산업표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EFF] thesee-kers.asia/707, n.d.). 즉, 윤리적 패션은 지역과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며, 환경침해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의류디자인, 기획 및 생산에 대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 패션을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피플트리는 영국의 대표적인 공정무역 의류회사로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패션이슈로 시작해 슬로우 패션(slow fashion)을 실천하는 기업이다. 생산과정에서부터 폐기과정까지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취하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임금과 노동력 착취 문제까지도 고민하여, 사람중심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People Tree Our Story). 현재까지 20여개 저개발국가의 70여개 그룹과 일하며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피플트리 제품은 저개발국가에서 100% 유기농 면과 천연염색을 통해 수공예로 만들어지며, 친환경원료와 가공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여 저개발국가의 자립을 돕고 있다(Ko et al, 2015, p. 33).

        미국의 탐스 슈즈(Toms Shoes)는 사회적기업의 대명사로 지칭되고 있으며, ‘One for One'이라는 획기적인 판매-기부활동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의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업자 블레이크 마이코스키(Blake Mycoskie)가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던 중, 신발 없이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신발 기부를 위해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기업 경영과 기부를 통해 사회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Global Social Economy Forum, 2013. Nov 16).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탐스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으로서 기부, 일자리 창출 및 환경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하며, 지속가능 디자인을 유지하고 책임경영을 하는데 애쓰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패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현재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로서, 패션 선진국인 유럽, 미국 등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윤리적 패션에 대한 현황들을 보면, 재활용 원단 등을 사용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옷을 제작하는 ‘오그르닷(Org.)’, 친환경 웨딩드레스를 주로 만드는 ‘대지를 위한 바느질(Sewing for the soil)’, 공정무역 의류를 수입, 판매하는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Fair Trade Korea g:ru)’, 폐자재를 업사이클링하여 가방과 소품을 만드는 ‘리블링크(Reblank)’, 생산자의 노동환경과 파트너십을 중시하며 직접 제작하고 교육하는 ‘참 신나는 옷(Sooda)’이 대표적이다. 이들기업들은 국내에서 윤리적 패션이나 사회적 경제의 전형을 세우고 있는 기업들이며, 이미 일정하게 인지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윤리적 패션의 대중적 확산이 가장 큰 과제라는 점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윤리적 패션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대중적인 소비와 관심을 더 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가장 큰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Ko et al, 2015, pp. 167-174).

      

      
        3. 패션 사회적기업의 환경분석
        많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는 방향과 내용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고용창출과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제공,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근본적인 방향과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 다양한 패션 사회적기업들이 설립초기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제품생산과 기업운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기반으로 제품의 품질향상과 고객만족 등 서비스 가치 혁신을 통해 기업의 수익창출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과 환경의 변화는 패션사회적기업의 윤리적 패션 실천과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성과를 기업의 가치평가 기준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활동을 구체화하였다. <Table 3>은 국내 패션관련 사회적기업 중에서 사회, 경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윤리적 패션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 중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Table 3> 
				
          

          
            Seoul area fashion social enterprise's form of organization
            
              
            

          
          

        

        
          
            <socialenterprise.or.kr/kosea/example.do, 2016>
          

        

        

        서울지역의 패션 사회적기업 중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고 적극적으로 윤리적 패션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일반적인 조직형태, 구성, 운영 방식을 알아보고,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이념 및 가치를 파악한 후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제품의 생산과정, 생산시스템 및 관리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울지역 패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및 지속가능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로 재료의 사용, 친환경, 재활용 등 윤리적 패션디자인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먼저 ‘아름다운가게(Beautiful Store)’는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를 추구하고, 나눔을 바탕으로 사회적 구제와 사회지원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또한 재활용브랜드 ‘에코파티메아리(Eco Party Mearry)’를 통해 재사용과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며 자선과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2006년 기부 물품 중 가죽, 의류, 기타 친환경적인 소재들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실용적인 패션잡화 및 친환경 캠페인 제품들을 만드는 업사이클 디자인 브랜드인 ‘에코파티메아리’는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지구를 지키는 에코 라이프스타일의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Eco Party Mearry Brand Story).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Fair Trade Korea g:ru)’는 공정한 무역을 통해 제3세계 국가의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소비자들에겐 양질의 상품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하고있다(Jang, 2013). 그리고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제도를 변화시키고,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루는 친환경, 윤리적 패션을 지향하는 공정무역 패션기업으로, 제품은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등 5개 국가 여성생산자들의 전통기술과 한국의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하여 소량의 핸드메이드방식으로 제작하며, 장인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지고 있다(Fair Trade Korea g:ru Fair Trade). 또한 친환경 의류와 패션소품, 유기농 면제품, 리빙 제품, 장난감 등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여, 아시아 여성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제품생산과 포장, 판매의 전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 자연 소재와 더불어 천연염색과 베틀조직 등 수공예작업으로 제작하여 차별화된 소재와 기술을 갖고 있다.

        ‘참 신나는 옷(Sooda)’은 2007년 설립 후 2008년 12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기술교육 부서인 ‘수다공방’을 통해 전문봉제 기술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곳에서 양성된 봉제기술자들이 모여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봉제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친환경 제조과정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이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의 노동과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이다. 기술을 전문화하고 친환경소재를 활용하여 생산하고, 직영매장이나 온라인 매장을 통한 직거래방식의 공정거래를 지향하는 ‘정당한 옷’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blog.naver, n.d.).

        ‘대지를 위한 바느질(Social Idea Group Sewing for the soil)’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디자인을 통해, 윤리적인 공정을 거쳐 새로운 패션문화를 만들어가는 2010년 기타형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제품과 서비스, 프로세스,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친환경이라는 모티브를 잘 풀어가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각성과 참여를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즉, 친환경소재라는 하나의 자원을 여러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원 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use)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기업이다(Kim, 2014).

        ‘리블랭크(Reblank)’는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해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감성을 만들어가는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한국의 프라이탁’이라고 지칭되는 리블랭크는 아름다운가게와 협력을 통해 제품화에 성공하고, 패션 업계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reblank, n.d.).

        ‘오르그닷’은 2009년 윤리적인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친환경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해, 현재 디자이너와 봉제공장에 새로운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여 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Lee, 2014. May 2; newsprime, n.d.). 윤리적 프로세스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만족을 중요시하며 환경적, 사회적, 재무적 가치를 대안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실천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소재와 생산기법으로 제품을 만들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의류산업의 생태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Ko et al., 2015, pp. 47-53).

        ‘터치포굿’은 버려지는 자원들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찾게 하는 도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리싱크(re-sync) 컨설팅 기획을 통해 버려지는 자원에 대한 진단과 전략기획, 실행 파트너십을 병행하는 맞춤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성 피부질환 아동의 습관개선을 위해 쓰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들에 새로운 가치와 스토리를 제공하여 사람들에게 친환경 의식을 확산시키고 있다(Touch4good, n.d.).

        지금까지 살펴본 서울형 패션 사회적기업을 윤리적 패션의 실천기준의 범주에 따라 기업 내부의 환경과 외부의 환경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Table 4>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환경적인 측면에서 친환경소재와 재생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 ‘참 신나는 옷’, ‘대지를 위한 바느질’, ‘오르그닷’, ‘터치포굿’이며, 이들 사회적기업들은 살충제와 화학비료 없이 재배된 유기농 면, 무형광, 무표백, 천연염색 섬유, 옥수수섬유, 대나무섬유, 한지섬유 등과 재생섬유인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PET섬유, 사용 후에도 100% 완전 분해되는 텐셀이나 리오셀 등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눔과 순환의 문화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아름다운가게’는 한번 사용되어지고 버려진 폐의류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여, 그 사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활용, 재사용하는 단계를 벗어나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킨 업사이클링 브랜드인 ‘에코파티메아리’, ‘리블랭크’, ‘터치포굿’은 버려질 위기에 있는 섬유쓰레기에 기능과 미적가치를 부여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그 효용가치와 수명을 연장시켜 지속가능한 패션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실천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등 의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관리와 화학약품, 화학염료, 첨가제 등의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기업 내부의 규정이나 내규는 찾을 수 없었으며, 그에 따른 법적규제도 받고 있지 않았다.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하는 브랜드인 아름다운 가게의 ‘에코파티메아리’, ‘터치포굿’, ‘리블랭크’는 재활용, 재사용을 통해 의류 폐기물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새로운 제품의 재료가 되어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차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윤리적 패션을 실천하는 사회적기업은 폐기물 관리전략인 3R(Reuse, Reduce, Recycle)을 바탕으로 재료를 유동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고의류를 단 하나뿐인 맞춤형 패션제품으로 변형,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하며 여러 가지 수공예기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갖도록 변화를 주어, 새 생명을 주거나 그 수명을 연장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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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ustration by researcher)
          

        

        

        패션 사회적기업에서 지속가능 디자인에 대한 가치는 소재의 환경친화성만큼이나 중요하며,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그들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다기능적 디자인이나 슬로우 패션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다. 이렇게 제품생산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개발, 생산과정의 여러 공정에서 자원 및 에너지 절약을 실행하는 전략을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경제적 적합성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용도로 변형가능하며, 다용도 기능을 갖도록 설계된 디자인, 의류폐기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커팅 된 제로웨이스트 재단법, 작업 공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봉제 방법 및 과도한 장식의 배제는 간결하지만 자유로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린 패션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브랜드 중에서 ‘에코파티메아리’, ‘리블랭크’, ‘터치포굿’, ‘대지를 위한 바느질’ 등은 자체 내 생산시설은 갖고 있지 않지만, 국내 자활공동체들의 아웃소싱을 통해 제작되는 등 그 밖의 기획부터 생산까지의 모든 공정을 계획하고 설계하여, 업사이클링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리블랭크’는 폐자원의 업사이클링 뿐만 아니라, 다기능 디자인에 대한 고민과 노력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브랜드들은 기획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을 모두 실천하고 있지는 않았다.

        패션 사회적기업 내 노동환경 및 조직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며, 패션산업 현장에서 노동환경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패션산업의 특성상 타 제조업보다 노동생산성이 낮고 제조원가에서 임금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비정규직의 확대, 외국인 노동자 채용, 해외 아웃소싱 등 열악한 작업환경을 갖게 한다(Lee et al., 2009, p.68). 타 제조업 대비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 높은 이직률은 패션산업의 고용부담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패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처럼 패션산업에서의 ‘스웻숍(sweat shop)'현상은 노동환경 및 인간의 존엄성, 어린이들의 노동력 착취, 여성차별의 사회문제가 생기며, 이것에 대한 해결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패션 사회적기업들은 가치 중심의 상호간 협력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수평적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야하며, 상호간의 유대감을 고양시켜 소속감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패션 사회적기업 중 ‘참 신나는 옷'은 봉제노동자들의 근무환경 및 임금, 근로조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역할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 밖에 글로벌 사회로 진입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은 필수적이며, 능동적이고 유동적인 파트너십은 글로벌 마켓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국제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윤리적 경영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기업의 대안 경제주체로서의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역량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공동체, 기업, 지자체, 정부는 서로 호혜관계로서 새로운 시장 발굴,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제도적ㆍ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 패션 사회적기업은 열악하고 불리한 여건에서도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을 위해 지속가능 방안을 외부적으로도 모색하고 있다. 외부적 환경으로서 패션기업간의 관계,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기업과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관계,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생ㆍ협력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속적이지 못하며 결과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패션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위해 기업들의 활동영역이나 내용,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윤리, 공공기관 및 정부의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Ⅲ. 지속가능한 패션 사회적기업의 역할 및 제도적 개선점
      윤리적 패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울지역의 패션 사회적기업들을 내적환경과 외적환경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패션기업과는 다른 몇 가지 특이 사항이 있었으며, 사회적기업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요건과 패션기업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동집약적 패션산업이 갖는 물리적 환경에서 윤리적 패션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발전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내외적으로 상생ㆍ협력한다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기업과 생산자 역할
        한국표준협회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 개발한 브랜드 평가제도인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편익, 브랜드 리더십, 브랜드 애호도와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측정하고 있다(The role of social enterprise and consumers, 2013. Mar 11; blo g.naver, n.d.). 이 제도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프리미엄 기업의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제고시키고 있는데, 최근 ‘착한 기업’, ‘사회적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와 조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체계화 되고, 공공의 가치를 우선하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구조는 한결 건강하게 진화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패션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기업과 생산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윤리적 패션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품의 기획-디자인-생산의 단계에서 재료의 선택 및 환경 친화적 생산관리시스템과 폐기물 관리 등 환경문제에 관한 적극적 대응책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적 자세로서 윤리적 패션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내부인력 및 소비자 등 사회전반에 거쳐 윤리적 패션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환경조성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가의 자세와 마인드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업가의 비전이나 이념은 기업의 경영철학과 윤리성을 나타내고, 기업의 지속가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기업가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이윤획득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윤리성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기업이념이 필요할 것이다.

        2001년 미국 7대 에너지기업 중 하나인 엔론(Enron)은 분식회계와 정경유착으로 파산하면서 미국경제에 5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타격을 주었으며(Eun, 2016), 이렇듯 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은 해당기업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업의 윤리적 경영의 필요성이 확산되었다(Park, 2006). 이렇듯 윤리경영은 기업경영활동의 옳고 그름을 구분해주는 규범적 기준을 사회의 윤리적 가치체계에 두는 경영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윤리경영이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나 사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영과정의 일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3C'로 표현되는 실천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3C는 윤리강령(code of ethics), 윤리경영 즉 전담 임원을 선임하여 감독하고 조직하는 운영(compliance check organization), 임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consensus by ethic education)을 말한다(Lee, 2012). 윤리경영은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토대인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구성원들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나아가 국제 표준 기준으로 윤리경영이 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패션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노동의 의존도가 높아 노동문제 개선이 어려우며, 노동생산성이 낮아 제조원가에서 노무비 비중이 커 상대적으로 노동의 강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의 패션 사회적기업은 기업내부에 생산기반을 두지 않고, 외부의 자활기업들과 연계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대표나 관리자가 패션관련 전문가이거나, 패션관리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대규모의 기계화된 생산시설보다는 지식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상호 참여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방형태의 10인 미만 작업형태로 조직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수평적인 구조로 작업을 해야 하며, 조직화된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조직화, 분업화하여 전문기술을 점차적으로 습득하도록 차별화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작업환경의 개선과 기술기반시스템을 마련하여, 단순노무직 노동자를 숙련된 기술노동자로 양성해서 이직률을 낮추어야 하며, 이러한 조직기반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패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패션 사회적기업이 지역의 봉제자활공동체나 패션산업체와 연계하거나 플랫폼을 구축하여, 원활한 생산시스템을 가동해야 지속적인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전문화된 구조와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업의 형태를 갖추었을 때 생존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최적가치 입찰제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시급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구축을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서비스비용이나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가치를 평가기준으로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리목적의 기업과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경쟁의 논리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 패션 사회적기업이 판매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며, 그러한 흐름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견인해야 한다. 특히 단기간의 인건비 지원정책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토대 구축이나 자립지원은 많은 패션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못하며, 현실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끝났을 경우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현재의 지원방식에 변화를 주어 지속적인 가치창출에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율을 현행 3%보다 더 확대해야 하며, 현재는 의무구매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무구매 사항으로 법제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실천하기 쉽고 성과도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공공시장 판로부터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민간기업 영역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다문화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현실적인 역할과 가치실현을 사회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율을 공공시장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기업 내 제조시설기반을 두고 있는 패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서,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밖에 사회적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많은 초기의 사회적기업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곳이 많으며, 재정상황이 원활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기업들을 위한 재정지원정책들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규제가 많고 진입장벽이 높아 재정기반이 열악한 사회적기업은 그 문턱이 높아 접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소규모의 패션 사회적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대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추진되어야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소비자 역할
        1990년대 스포츠용품으로 유명한 나이키는 기존의 생산시설을 직접 가지고 있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디자인은 나이키 내부에서 하고, 생산은 임금이 낮은 제3세계 국가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아웃소싱 방식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였다. 그런데 1996년 미국의 ‘라이프지’에 파키스탄의 어린 소년이 나이키축구공을 바느질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과 함께 아동의 노동력까지 착취하는 나이키라는 기사가 보도되자,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나이키 불매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나이키는 매출감소와 치명적인 기업이미지 손상을 가져왔다(Mun& Joo, 2013. May 27). 오늘날 소비자는 수익성만 쫓는 기업보다는 정직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발전에 함께 참여하는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선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좋은 기업’, ‘착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가 생산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생산 활동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소비윤리도 기업의 윤리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개인의 건강이나 환경적 차원에서의 소비가 공정무역이나 제3세계 인권이나 노동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소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 소비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소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의식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Lee et al., 2009, pp. 29-30).

        SPA브랜드의 등장과 패스트 패션으로부터 비롯된 소비문화는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슬로우 패션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소비자들이 그들의 옷을 직접 완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DIY 제품’은 제품의 다양성, 창의성, 개성이 돋보이는 작업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강력한 상호보완적 관계성을 갖게 한다. 이렇듯 부가적인 관계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으며, 인간과 환경의 진화된 관계 속에서 과정, 참여 그리고 사회적 통합에 가치를 두는 패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경험하게 된다(Lee, 2014, p. 324). 패션 사회적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공유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나 최신 정보 및 기업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참여를 높여야 한다. 나아가 서비스나 상품경험을 통해 친밀한 관계형성 등을 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소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브랜드 충성도도 높일 수 있다(Na, 2015, pp. 170-171).

      

    

    

  
    
      Ⅳ. 결론
      지난 8년 동안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발굴ㆍ육성되었으나, 상당수 기업들이 명멸하였다. 이는 일자리창출과 사회공헌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인 가치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회기업의 제도화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담론 형성에 심도 깊은 공유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하는 주체들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데에서 이러한 결과가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패션 사회적기업은 패션산업의 구조상 타 제조업에 비해 노동의 생산성이 낮고 제조원가에서 노무비의 비중이 높아 노동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 타 산업에 비해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제조시스템 개발보다는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 아웃소싱을 하거나 값싼 이주노동자나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Lee et al., 2009, pp. 68-69). 또한 노동의 강도가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 훨씬 어려우며,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나 트렌드를 현실적으로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패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당수의 추진 주체들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인건비 절감 등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환경 구축을 하고자 하지만, 실효성을 여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의 한계와 이로 인한 부실경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윤리적 패션을 실천하는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차별화된 선순환구조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나 경영방침이 필요하다. 패션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인 패션기업과는 다른 윤리경영과 사회적인 책임경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업가의 신념이나 미션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으며, 일반 패션기업과 차별화할 수 없을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소비자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나 마인드형성과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윤리적 소비패턴이 내면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교육과 공적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사회투자개념으로 인식전환을 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투자 및 환원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두터운 소비시장을 확보하는 등 공적인 신뢰의 토대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개인의 기부나 자선활동과 구별되어야 하며 활동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그 이유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그것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그 역할을 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것은 윤리경영의 도입이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경영성과에 직결된다는 점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협력과 화합을 유도하여 이를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윤리경영이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사회공헌활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업 CEO의 강력한 의지와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일회성이거나 성과위주의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해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여 준비과정부터 실행, 사후관리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윤리강령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의미의 그것보다는 기업 내부의 공유가치나 공동체 의식, 상호의존성, 소속감 등 윤리적 경영에 대한 교육 및 자체 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윤리경영은 특정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닌 당대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의 생존전략이며, 공동체를 위한 필수조건인 것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한 이후 정부정책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토대로 경영학계의 인식도 증가하는 등 ‘대안을 넘어 주류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놓여지기 시작한 성과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사구시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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